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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yster shell is produce by shucking process in oyster farming in southern coast of Korea. In average, about 6.7kg 

of oyster shell is produced as an industrial waste for 1kg of oyster flesh, and even only in last year, it is estimated that 

about 150,000 ton of oyster shell is produced. Oyster shell is light weighted and the strength characteristic of it is 

similar to send. So we produced mortar test piece using grounded oyster shell according to aggregate and reviewed 

strength characteristic.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trength characteristics of the test specimen are evaluated by 

artificially altering fineness modulus and curing method by processing oyster sh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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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굴 패각은 우리나라 남해안의 통영지역에서 양식 굴의 박신 과정에서 배출되며 일반적으로 1㎏의 알 굴의 생산에 6.7㎏정도 발생되어 많은 

양이 방치되고 있다. 굴 패각은 경량이며 모래와 비슷한 강도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기존 연구를 통해 칼슘성분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칼슘은 

마그네슘과 더불어 내화재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굴 패각을 가공하여 인위적으로 조립률을 조절하고, 양생방법을 달리하여 강도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칼슘계 내화재료제품제작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실 험

2.1 실험계획 및 방법

실험은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를 바인더로 굴 패각을 골재로 사용하였으며, 굴 패각은 커터 밀로 파쇄하고 스크린을 이용해 사이즈별로 분급하였

다. 실험체의 제작은 KS L ISO 679「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정량적인 비교기준 선정을 위해 190±10㎜의 Flow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건양생은 15℃이상 25℃이하의 온도에서 양생하였고, 수중양생은 20±2℃의 온도에서 양생하였으며, 증기양생의 조건은 

탈형 후 2시간 상승, 80℃에서 4시간 유지 후, 자연냉각의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강도의 측정은 3, 7, 28일 재령을 기준으로 휨강도 및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인자 및 수준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인자 수준 수준수 측정항목

조립률 1.66, 1.95, 2.32, 2.69, 3.06, 3.43, 3.80 7
- 휨강도
- 압축강도

양생조건 기건, 수중, 증기 3

재령 3, 7, 28 3

표 1. 실험인자 및 수준

2.2 배합설계

분급된 굴 패각은 입도분포곡선의 조건선정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립률을 조정하여 실험하였다. 조립률 조건은 총 7개로 선정하였고, 양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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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건, 수중, 증기양생으로 다르게 하였다. 바인더로 사용되는 시멘트와 골재인 굴 패각은 KS L ISO 679 기준에 따른 질량비 1:3을 기준으로 

배합하였다. 실험을 위한 배합설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Division
Mixing by weight

C W A

FM 1.66

1
50%

(Flow에 따른
가수)

3

FM 1.95

FM 2.32

FM 2.69

FM 3.06

FM 3.43

FM 3.80

표 2. 배합설계

그림 1. 굴 패각 조립률

3. 결과 및 분석

실험결과 휨강도는 증기양생의 모든 조립률 조건에서 4㎫을 상회하는 강도를 나타냈으며, FM 2.32에서 가장 높은 6.1㎫로 나타났으며, 

FM 3.80을 제외하면 증기양생 조건에서 모두 높은 강도를 나타냈다. 압축강도는 증기양생의 모든 조립률에서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냈으며, 

FM 1.66에서 가장 높은 21.9㎫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인 굴 패각 잔골재를 입도별로 사용한 강도측정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연구에서는 입자가 2.5㎜ 이상일 경우가 0.6㎜이하일 때보다 압축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러 입도를 혼합하고 증기양생을 

실시할 경우, 미세 입도범위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이 다소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굴 패각 잔골재가 갖고 있는 미세한 

공극 미세립 굴 패각이 채워줌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2. 휨강도 그래프  그림 3. 압축강도 그래프

      

4. 결 론

굴 패각의 조립률 및 양생방법에 따른 강도특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굴 패각의 조립률에 따른 강도차이는 FM 3.80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FM 2.3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양생방법에 따른 강도측정결과 증기양생이 가장 높은 강도로 나타나, 추후 소요 강도를 갖는 내화재료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증기양생의 

사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후 내화성능과 내부 미시구조 분석을 통해 최적배합 및 양생조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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